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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먼�길을�돌아온“�이착�에코(⼆着,� second� trip� echo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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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이더는� 안테나� 하나로� 전파를� 발사하고� 받기도� 한다.� 안테나에서� 발사된� 전파는� 광속(초속� 30

만� km)으로� 달려서� 목표물을� 찍고� 다시� 안테나로� 되돌아와� 수신기로� 들어온다.� 이� 때,� 수신기는� 다

음�전파를�발사하기�직전까지만� 열려있다.�따라서�레이더는�수신기의�문이�열려있는�시간� 동안� 목표물

을� 찍고� 돌아올� 수� 있는� 최대거리까지만� 관측한다.� 하지만� 그� 최대거리� 벗어나� 더� 먼� 곳을� 여행하고�

다음�문이�열렸을�때�돌아오는�전파가�있다.�이�때�수신된�전파를�마치�최근에�도달한�에코처럼�레이

더�스코프에�표시하는데,�이것이� “이착�에코(second� trip� echo)"이다.

아래의� 오른쪽� 그림에서� 1번� 구름은� 정상적인� 에코로� 관측된다.� 그러나� 2번� 구름은� 레이더� 최대

관측거리� 보다� 멀리� 있어서� 두� 번째� 발사한� 전파를� 수신하는� 동안� 도달하고� 레이더� 스코프에서� 아주�

가깝게�위치한�2번�에코(2*)로�표시된다.�이것이�이착�에코이다.�이� 에코의� 실제위치는� 레이더� 최

대관측거리에� 레이더� 스코프에� 나타난� 거리만큼� 더한� 곳이다.� 예를� 들어,� 레이더� 최대관측거

리가� 240� km인� 레이더에서� 레이더� 스코프� 상의� 이착� 에코의� 거리가� 20� km이면,� 이착� 에

코는� 실제� 260� km� 거리에� 에코가� 존재하는� 것이다.

< 이착 에코의 발생 원리>

이착�에코는�레이더�영상에서�다음과�같은�특성으로�쉽게�구별할�수�있다.

⦁ 에코가� 레이더� 빔� 방향으로� 가늘고� 길게� 나타난다.

⦁ 에코� 모양이� 뚜렷하지� 않고,� 반사도가� 보통� 낮게� 나타난다.

⦁ 에코의� 연직단면을� 보면� 에코� 최고점이� 불규칙하게� 나타난다.

⦁ 레이더의�고도각을�높이면�에코가�사라지는�경우도�있다.

< 광덕산 레이더의 이착 에코 사례 : 최대관측거리 (좌) 240 km, (우) 480 km >

< 진도 레이더의 이착 에코 사례 : 최대 관측거리 (좌) 240km, (우) 480 km >

기상청� 레이더로� 관측한� 이착� 에코의� 사례를� 보면� 더욱� 쉽게� 이해할� 수� 있다.� 다음� 영상은� 광덕

산� 레이더에서� 관측된� 이착� 에코� 사례이다.� 왼쪽� 그림은� 최대관측거리� 240� km로� 관측된� 레이더� 영

상이다.� 여기서� 경기� 북부지역으로� 가늘고� 약한� 강수� 에코가� 나타나는� 것을� 볼� 수� 있다.� 이� 에코는�

같은� 시간에� 관측된� 최대관측거리� 480� km의� 레이더� 영상에서� 서해상에� 있는� 강수� 에코가� 이착� 에

코로�관측된�것이다.

다음은� 진도� 레이더에서� 관측된� 이착� 에코� 사례이다.� 최대관측거리� 240� km로� 관측된� 왼쪽� 영상

을� 보면� 진도� 레이더의� 북서쪽� 앞바다에� 레이더� 빔� 방향으로� 있는� 에코를� 볼� 수� 있다.� 동일� 시간에�

최대관측거리� 480� km로� 관측된� 레이더� 영상을� 보면,� 진도� 앞바다에는� 에코가� 없고� 멀리� 중국� 산둥�

반도에�에코가�있는�것을�알�수�있다.�이것이�이착�에코로�관측된�것이다.



이착� 에코가� 방위각� 방향에서� 모양이� 일직선이고�반사도와� 시선속도의�특성이�다르다는�점을� 이용

하여�이�에코를� 탐지하는� 알고리즘이�최근�개발되어�왔으며,�기상청도�이러한� 알고리즘을�적용하여�이

착� 에코를� 제거하고� 있다.� 무강수� 에코로� 우리에게� 혼동을� 주기도� 하지만,� 멀리� 있는� 강수를� 미리� 알

려주는�역할을�한다고�생각하면�그�수고를�인정해주고�싶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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